
초보 캠퍼에게 이상적인 계절은 가을이 아닐까.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이니 말이다. 

하지만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얕잡아보면 큰 코 다친다. 가을 캠핑을 준비하는 초보 캠퍼를 위해 

캠핑장에서 챙겨야 할 이모저모를 알아보자.

글_편집실

OX 퀴즈로 알아보는

가을 캠핑, 이것만 조심하자

벌레가 뭐가 무섭니? 괜찮아!

야생 진드기는 흔히 5월에서 8월 사이에 왕성

하게 활동한다. 최근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해 9

월 이후에도 살아남아 사람들을 위협한다. 야생 진드기가 

옮기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SFTS)과 쯔쯔가무시 병이 있다.

야생 진드기 피해를 막는 백신이 없는 탓에 예방이 최선

이다. 풀과 잔디가 흔한 캠핑장에서 놀 때는 긴팔 옷을 입

자. 진드기 기피제도 충분히 바르고 뿌리는 것도 기본. 풀

숲 위에 앉을 때는 꼭 돗자리를 깔고 앉고 사용한 돗자리

는 씻어서 햇볕에 말리는 것도 잊지 말 것. 무엇보다 야외

활동을 마친 뒤에는 샤워를 하면서 진드기에 물린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옷도 새로 갈아입어야 안전하다. 

가을 땡볕 무시하면 안 될걸?

봄볕이 가을볕보다 매섭다지만 다 옛말이다. 여름

을 앞둔 봄볕만큼이나 가을볕 역시 뜨거운 게 요즘 

날씨다.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면 피부미용을 해친다. 또 건

조한 가을 날씨와 찬바람 역시 피부미용의 적이다. 햇빛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도 꼼꼼히 발라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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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피해 떠나온 캠핑이지만 사람을 피할 수는 없다. 타인에게 받

는 피해가 싫다면 자신 또한 자신의 자리를 돌아볼 일이다. 모처럼 가

족과 함께 떠난 캠핑장에서 얼굴 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캠티켓’

들을 살펴보자. 

✚ 안전, 또 안전_ 캠핑장은 방심하면 다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화로 대가 쏟아져 불이 난다거나 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때

문에 어린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충분히 주의하며 다녀야 한다. 

✚ 밤에는 조용히_ 모처럼 놀러와 들뜬 기분은 이해한다. 그러나 

대부분 캠핑장에는 에티켓 시간이라는 게 있다. 보통 밤 10시 이후

로는 조명도 낮추고 말소리도 조용히 하는 게 좋다. 들뜬 어린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얼굴 붉히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어른들도 문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떠들다가 경찰까지 출동

한 사례도 있다. 

✚ 술은 적당히, 담배는 지정장소에서_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술이 제일 문제다. 한잔 두잔 마시다보

면 목소리도 커지도 밤늦은 시간임을 잊기도 쉽다. 그러다 옆 텐

트와 시비가 붙고 싸우고…. 설령 주량이 세더라도 다음날 철수

할 때 숙취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술은 적당히, 혹은 조금만 마시

는 게 상책이다. 무분별한 흡연 또한 문제를 일으키니 지정된 곳

에서만 피우시길.

✚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다워야_ 캠핑장에 따라 지정된 곳에 쓰

레기를 버리게 안내한다. 만약 오지라면 발생한 쓰레기는 집으로 

가져와 버리는 게 기본이다. 캠핑한 자리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캠핑으로 입문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선선한 날씨, 음식 안상하겠지?

생각보다 빨리 상한다. 음식은 가급적 아이스박

스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할 때 충분히 익혀

서 먹는다. 아예 음식을 준비할 때부터 적당히 먹을 만큼

만 준비하는 것도 요령이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

정간편식이나 반조리식품을 데워 먹어도 좋다.

물론 캠핑의 낭만이라 할 수 있는 바비큐를 포기할 수는 없

다. 고기를 구울 때도 주의 깊게 살피고 꼼꼼하게 굽는 게 

좋다. 덜 익은 고기를 먹고 배탈이 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불조심? 설마 진짜 불이 나겠어?

쌀쌀한 밤에 지핀 모닥불은 따뜻하기도 하고 아

름답다. 하지만 세 살 먹은 아이도 알듯이 불은 

위험하다. 화로 대를 이용해 불을 피운다 해도 주변에 불

붙을 소재가 많다면 위험하다. 

불을 피우기 전에 화로 대나 버너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

려둔다. 또 불을 피웠다면 끄기 위한 준비도 빼먹지 말자. 

미니 소화기를 준비하고, 없다면 물통에 물을 담아 방화

수로 사용해도 좋다. 불을 사용할 때 야외여도 텐트 안으

로 연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 환기에도 신경을 기울이는 

것도 잊지 말자.

옷은 최대한 가볍게?

9월까지는 열대야다 뭐다 하지만, 10월만 되도 

일교차가 크게는 10℃ 이상 날 때도 있다. 낮 기

온이 높아도 한 밤에는 추울 수 있으니 전기장판과 난로, 

보온침낭 등을 꼭 챙기자. 자녀의 옷차림도 잘 살피자. 더

울 때만 생각해서 반팔 옷만 준비하면 밤에는 추워서 고

생할 수 있다. 두꺼운 점퍼 등으로 체온을 지켜주자.

추운 날씨에 대비해 미니 난로나 전기 히터를 준비하는 

것도 대비책이다. 하지만 텐트 안에서 사용하면 질식할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자. 

대신 두터운 침낭과 옷가지, 그리고 전기장판을 이용하면 

충분히 따뜻하게 밤을 보낼 수 있다.

캠핑장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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